
맑고 따뜻한 동심을 통해 전하는 자연의 ‘소리’

평소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여러 ‘소리’를 쫓아가는 아이의 맑고 따뜻한 동심을 표현한 그림책입

니다. 세상과 막 소통하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지

요. 소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휘이잉, 휘이잉 선풍기가 돌아가며 바람을 만드는 소리, 똑똑똑 수도꼭

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아삭아삭 입 안 가득 사과를 베어 물면 나는 소리……. ‘무슨 소리

지?’ 궁금해 하고 ‘왜 그런 소리가 났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작가는 쿵작쿵작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

이의 마음을 작품 속에 섬세하게 담았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쫓아가는 아이의 모습이 자연과 어우러

지도록 부러 색을 절제하였습니다. 아이의 눈을 통해 아이가 바라보는 곳을 같이 보게 하지요. 

독후 이해 활동

Q  아래의 소리말은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잘 생각해 보고 소리말을 넣어 짧은 글을 

지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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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놀이터에 가 볼까요? 작은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도 많아요. 마음에 드는 동물

과 식물을 관찰한 후 그려보고 색칠도 해 보아요. 



독후 활동 이어가기

Q  마라카스는 멕시코의 악기예요. 통에 작은 알갱이를 넣고 흔들며 연주하죠. 우리도 

마라카스를 만들어 친구들과 신나게 연주해 볼까요?

Q  다음은 ‘학교종’노래의 악보예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사를 바꿔 불러보아요.

(예) 친구들아 모여라 신나게 놀자 / 술래잡기 재밌다 함께 해보자”

★마라카스 만들기

<준비물> 

요구르트병이나 작은 페트병. 쌀, 콩, 돌멩이, 접착제, 색종이

<만드는 법> 

① 빈 요구르트병이나 페트병을 두 개씩 준비해요.

② 준비한 ①번 안에 쌀이나 콩, 돌멩이를 반 정도 채워 넣어요.

③ 요구르트병 입구를 서로 맞대어 붙이거나 각각 입구를 

접착제로붙여 막아요.

④ 만든 마라카스에 색종이를 붙여 예쁘게 꾸며요.

⑤ 친구들과 신나게 흔들며 재미있게 연주를 해요.

★마라카스 만들기

1. 학  교  종  이     땡   땡   땡       어   서   모   이    자
2. 학  교  종  이     땡   땡   땡       어   서   모   이    자

선   생  님  이      우  리  를        기   다   리   신    다
사   이  좋  게      오  늘  도        공   부   잘   하    자


